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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hat survived long give vast impression and infinite inspiration to finite existence. Every taste and 

affection toward antiques start from how indescribable ‘shape’ blurs you, which was formed through 

innumerable time. Evidence of time rests on the object’s surface. Thus, the surface of every existence is final 

debris that has born rough time. It’s impossible to express every story; it makes every word and image 

worthless. Only the surface that endured all of period of time can address ‘it’ with fresh profile. Viewers 

would recreate vanished things with their imagination in silence. 

 

Jung HeeYoo has expressed personal taste for old objects; they are the faces and skins that only lost time 

and seasons, which only innumerable history could show. The artist has found those faces and skins and 

wanted to recreate them. He searches for the specific scene where all of wrinkles from time pressure and 

wounds from fierce speed look pitiful, yet eccentric and enchanting; he has found it through rocks’ surface. 

Antique objects would pair with him but rocks are his best match. 

 

First, the ‘suitable’ rock needs to be chosen. One out of the thousands of rocks that exist in this world was 

arbitrarily selected by the artist, and this choice was probably by his personal sensibility and intuition. This 

would be the specific rock that was considered old and bear strong characteristic form and surface. 

 

The author expands his experience of collecting and admiring ornamental rock and recreates it into his 

artwork. Ornamental rock refers to a rock that is spalled from a mountain, washed, rasped, and grated by 

rain, snow, wind, or water for a long time, carrying fascinating yet mysterious expression. He expanded such 

magnificent rock that he had found into a giant screen. He repeated putting gesso on top of a canvas to 

create a solid surface, then expressed surface of the rock using a pencil as main material. Large rock is 

plac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n a part of smooth textured bright white surface; it’s an intense scene 

where only one rock is existing itself. Furthermore, sturdy material, countless wounds on surface, and 

wrinkles and flexures of a black stone are so vivid, thus they are very close to real. Simultaneously, realistic 

depiction of the rock demands certain profound place from the rock’s existence, materials, volume, and the 

visualization of insight to see the beauty of the rock. 

 



This artwork that is based on realistic reappearance records the rock’s surface, wrinkle, and sentences that 

wrote trace of time. The rock has been engraved with wrinkly wounds instead of human’s letters onto its 

surface to fill its life background. The artist reflects the rock’s history by following intangible characters, a 

kind of hieroglyph. Thus, the rock drawn by Yoo is a realistic depiction, recreation, and hyperrealistic 

drawing. At the same time, he tries to transform his reflection about the stone and branch of thoughts into 

an image. On a long area, he leaves a trace that he abruptly erased decisively and smudged the rock in its 

middle, which is drawn with fine detail. Such trace is the device for such imagination. It reminds you of an 

image where you deprive the part of rock instantly and a paused screen or computer screen suddenly stops 

because of lag and gets lengthened. As a result, realistic rock and abstract area (where rock is erased and 

cleaned) that are made only with graphite coexist, and visible area collides with invisible area. This becomes 

a device and pathway where it allows you to view concrete body of the rock and helps you imagine the 

hidden history behind it. It’s difficult to guess how much this pathway is going to be effective, but the artist 

tries to visualize different emotions he had felt from the rock by repeating process of reproducing and 

erasing. I think the color and property of pencil and graphite as tools to express the rock’s property and 

color effectively. The artist brings the attribute of the materials to their maximum value to adjust the trace 

of time and layers of life, thus he tries to adjust them with the visual effect to get visibly perceived of the 

area that can be never seen. I thought the author is pursuing extraction of the things that are hidden inside 

or the view of existing objects’ origin, instead of focusing on observers’ point of view about the rock 

practically existing. This could quite meet oriental traditional point of view about the rock. The ancients 

tried to measure the sequence of the universe, or tried to live by embracing virtue of the rock as ultimate 

virtue of human life; they referred the rock as compressed nature. And they desired to see solemnness, 

silence and longevity in its firm position. This was a humanistic interpretation of a stone by human. So they 

would probably draw oddly shaped rocks, collect oriental rock, and put them close to their life as they 

appreciated them.  

 

Yoo also has good shaped rocks in his studio. I looked at such flat black rocks and looked at the rocks in his 

painting. Compressed nature is inherent to the rock, and you’ll suddenly realize that the rock in his artwork 

exists in real space, and real rocks merge into the artwork and disappear, as you look at the dried but full-

sized rock that is embracing the lo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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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아남은 것들은 유한한 존재에게 막막한 감동과 무한한 영감을 던져주기 마련이다. 모든 

골동에 대한 기호와 옛것에 대한 애착은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절임으로 인해 형성된, 형

언하기 어려운 ‘땟물’이 안기는 먹먹함에서 기인한다. 그 시간의 흔적은 사물의 피부에 얹혀있다. 

그러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존하는 피부는 세월과 시간의 거친 마찰을 견뎌낸 최후의 잔해들

이다. 그 사연을 우리가 낱낱이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든 글과 이미지를 무력하게 한

다. 오로지 그 시간을 견뎌낸 피부만이, 표면만이 생생한 얼굴로 ‘그것’을 방증할 수 있을 뿐이다. 

보는 이들은 침묵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사라진 것들을 경이롭게 재연하고자 한다.  

 

유중희는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를 표명해왔다. 그것은 망실된 시간과 사라진 계절, 

무수한 생의 이력을 지닌 것들만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얼굴이자 피부들이다. 작가는 그

런 얼굴과 피부를 찾았고 이를 재현하고자 했다. 시간의 압력에 의해 눌린 주름들과 격렬한 속도

에 의해 마모된 상처들이 이룬 기이한 살들이 처연하게 더러는 기이하고 매혹적으로 부감되는 그

런 풍경을 찾는다. 작가는 그 흔적을 돌의 피부에서 찾았다. 분명 오래된 물건들도 그와 한 쌍을 

이루지만 돌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적당한’ 돌이 소재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돌 중 어느 

하나가 작가의 의해 임의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작가 개인의 감성과 직관에 의한 선

택일 것이다. 당연히 이는 오래되었으며 돌다운 돌의 느낌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형

태와 피부를 지닌 특정한 돌 일 것이다.  

 

작가는 수석을 수집하고 완상하는 체험을 확장해 이를 다시 그림으로 재현하고 있다. 수석이란 

산이 쪼개진 돌들이자 오랜 시간 비와 눈과 바람에 의해, 혹은 물에 의해 씻기고 깎이고 비벼진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매혹적인, 불가사의한 표정을 지닌 돌을 지칭할 것이다. 그런 멋

진 돌을 애써 찾은 후에 이를 커다한 화면에 확대해 놓았다. 캔버스 표면의 틈을 막고 그 바탕처

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젯소 처리를 수십 번 반복한 후에 연필을 주재료로 해서 돌의 피부를 재현

했다. 매끈한 질감으로 반짝이는 백색의 화면 그 어느 부위에 커다란 돌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자

리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의 돌만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상당히 강력한 장면이다. 더구나 검은 돌



이 지닌 견고한 물성과 피부위의 무수한 상처들, 주름과 굴곡들 역시 상당히 핍진해서 현실감이 

무척 강하다. 동시에 이 사실적인 돌의 묘사는 다시 돌의 존재성과 물성, 질량감, 그리고 그 돌이 

뿜어내는 미감을 보는 통찰의 가시화란 과제 속에서 좀더 깊이 있는 모종의 자리를 요구한다.   

 

사실적인 재현술에 입각한 이 그림은 돌의 피부, 주름, 시간의 흔적을 기록한 문장을 따라 적는 

일이다. 돌은 인간의 문자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부에 자글자글한 상처를 새겨 자기 생의 이력을 

빼곡히 채워 넣었다. 이 무형의 문자, 일종의 상형문자로 기록된 행간을 따라서 작가는 다시 그 

돌이 살아온 내력을 복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중희가 그린 돌은 돌의 사실적 묘사나 재현, 극사

실적인 돌 그림인 동시에 사실은 그로부터 미끄러지면서 돌에 대한 자신의 성찰이랄까, 생각의 

갈래를 이미지화하고자 한다. 세밀하게 그린 돌의 중간 부분을 느닷없이 과감하게 지우고 뭉개나

간 흔적이 길게 자리한 부위가 바로 그런 장치다. 돌의 물질성의 일부를 순간 박탈하고 화면을 

정지시킨 자취나 혹은 마치 컴퓨터영상이 렉에 걸려 돌연 멈춰지고 길게 늘어져 생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실적인 돌과 흑연으로만 문질러져 이룬 추상적인 부위(돌을 지우

고 탈각시킨 부분)가 공존하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충돌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돌

의 육체를 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가려진 보이지 않던 돌의 내력을 상상하게 해주는 장치이자 

통로가 된다. 이런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작가는 돌을 통해 보고 

느낀 여러 감정을 시각화하려는 시도를 재현과 그 재현을 지우고 삭제하는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여기서 연필/흑연의 색과 물성은 돌의 물성과 색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고 그 재료의 속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아득한 시간의 궤적과 세월의 겹, 따라서 보이지만 결

코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감지시킬 수 있는가의 시각적 효과 아래 조율되고 있다는 생각

이다. 그에 따라 즉물적으로 자리한 돌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 중심의 관점보다는 보이는 것 안

에 숨겨진, 이면에 가려진 것들의 추출이랄까 혹은 존재하는 사물의 근원에 가닿는 시선을 추구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는 다분히 돌을 보는 동양의 전통적 시선에 맞닿아 있다고도 보여 

진다. 옛사람들은 수석을 완상하면서 우주자연의 이치를 헤아리는가 하면 돌이 지닌 미덕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덕목으로 끌어안으며 살고자 했다. 돌 자체를 축소된 자연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돌이 지닌 진중함과 침묵, 장수와 부동의 자리에서 그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욕망했다는 얘기다. 

돌에 투사된 인간의 인문적 해석이다. 그래서 괴석도 그리고 수석을 수집하고 이를 극진히 완상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두었을 것이다.  

 

유중희의 작업실에도 잘 생긴 몇 개의 돌들이 놓여있다. 그 검고 납작한 평원석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림 속의 돌들을 바라보았다. 축소된 자연이 내재되어 있고 사라진 시간을 힘껏 껴안은 돌

의 메마르면서도 더없이 풍성한 육체를 보다가 그림 속의 돌이 현실 공간 안에 실재하고 저 실재

하는 돌들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 사라지기를 거듭하고 있음을 문득 깨닫고 있다. 


